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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우리’의 역할이 공존하는 소그룹

두 가지 1인칭 인칭대명사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쓰는 1인칭 인칭대명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라는 표현은 일상에서 자주 쓰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라는 표현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를 사용합니다. 자신의 배우자를 ‘우리’ 남편 또는 ‘우리’ 아내라고 부르거나, 혼자 사는 사람이 자신의 집을 ‘우리’ 집이라고 부릅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나’와 ‘우리’는 아주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수인 ‘나’는 주로 개인적인 관점에, 복수인 ‘우리’는 공동체적인 관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심리학 연구 결과들을 따르면, 개인적인 관점이 강해지면 ‘무언가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반면, 공동체적인 관점이 강해지면 ‘무언가 좋지 않은 것을 피하거나 예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같은 1인칭 인칭대명사여도 어떤 표현을 쓰느냐에 따라 관점이 달라지고 메시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 보다는 ‘우리’를 쓰는 사회

우리는 어떤 대상에 대한 소유권을 명확하게 지닌 상황에서도 ‘나’를 잘 쓰려 하지 않습니다. 무례하거나 거만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My’ 또는 ‘me’를 주로 쓰는 미국과 유럽의 문화와는 대조적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도록 ‘우리’에 자신을 포함시켜 희석시키는 겸손을 보입니다. 일터나 사회에서도 ‘나’보다는 ‘우리’를 강조하며, 개인의 능력보다는 팀워크를, 개성보다는 협동을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을 드러내고 개인적인 능력을 발전시키는 일을 간과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교회 내 소그룹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라는 공동체성을 강조하다 보니, ‘나’라는 개인의 목소리를 무시하게 됩니다. 교회와 소그룹 공동체의 목표를 지나치게 부각하다 보니,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소그룹은 역동성을 잃어버리고, 인도자를 따라 움직이는 수동적인 공동체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창조적인 사역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나’와 ‘우리’를 지혜롭게 사용하라

지혜로운 소그룹 리더는 소그룹 구성원들을 ‘나’로 구분해 줄 때와 ‘우리’로 묶을 때를 구분합니다. 소그룹 구성원들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전하고, 소그룹 안에서 역동적인 나눔이 일어나게 하려면, ‘나’를 강조해야 합니다. 개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나’에 초점을 맞추다보면, 개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깊게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소그룹 구성원 개개인이 심도 있는 자기성찰을 바탕으로 발전을 도모하게 됩니다. 또한 소그룹 내에서 창의적인 사고가 가능해지고, 미래지향적이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기 쉬워집니다.

반대로, 소그룹이 구체적인 목표를 따라 한 방향으로 정렬되어 움직이며, 사역을 유기적으로 감당하게 하려면, ‘우리’를 강조해야 합니다. 교회가 사역을 힘 있게 감당하게 하도록 공동체성을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에 시선을 고정하게 되면,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던 일을 공동체가 함께 이루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 된 교회로서 맡은 사역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추진력을 한결 수월하게 얻기 위해서는 ‘우리’를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필요하다

소그룹은 ‘나’와 ‘우리’의 사고를 모두 필요로 합니다. 개인의 깊은 나눔을 위해서는 ‘나’를 사용하고, 공동체의 발전과 사역의 진행을 위해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소그룹 안에서 생각은 ‘나’가 하고, 실행은 ‘우리’가 하도록 책임을 나누어 주십시오. 창의적인 사고가 이루어지고, 사역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역동적인 소그룹 현장이 될 것입니다.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상황에 맞게 ‘나’와 ‘우리’를 사용할 때, 각 소그룹이 활력을 얻을 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가 유기적인 생명체가 되어 영적 재생산을 일으키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 글은 『이끌지 말고 따르게 하라』(김경일, 진성북스) 중 일부를 발췌, 각색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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